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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더듬은 유창성장애의 하나로 음절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연장하거나, 소리의 막힘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은 장애

를 말한다(Lee, 2005; Van Riper, 1982). 이러한 구어 붕괴뿐 아니

라 말더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눈을 자주 깜빡거리든지, 발로 

바닥을 친다든지, 손으로 무릎을 치는 것 등과 같은 부수행동이 

동반되기도 한다. 말을 더듬는 것 자체로도 일상의 활동이나 참

* gatorade70@ck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 6 March 2023; Revised 11 March 2023; Accepted 16 March 2023
ⓒ Copyright 2023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005-8063
eISSN 2586-5854
2023. 3. 31.
Vol.15 No.1
pp. 55-64

말소리와 음성과학

https://doi.org/10.13064/KSSS.2023.15.1.055

Perception of military officers towards the military adaptation of 
adults who stutter and the associated factors

Hye-rin Park1․Jin Park2,*

1Graduate Program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Rehabili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s that military officers can harbor regarding persons who 
stutter in terms of how well they can adapt to the army. In total, 89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of the 
three different conditions (“fluent speech”=23, “mildly stuttered speech”=34, and “severely stuttered speech”=32). 
Subsequentl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listen and rate each sample in terms of “the speaker’s communicative 
functioning (i.e., speech fluency, intelligibility, naturalness, speech rate), personal traits (i.e., likeability, anxiety level, 
intellectual level, and sociability), and the perceived degree of the adaptability to the army.” Th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fluent speech” and “severely stuttered speech” in the perceived 
communicative functionings and the perceived adaptability to the army.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variables between “mildly stuttered speech” and “severely stuttered speech.”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ldly stuttered speech” and “fluent speech.” Following the conducting of the Pearson correlation 
test, strong correlations were also found between the perceived communicative functionings, in particular “speech 
fluency,” and the perceived adaptability to the army. Those results can be employed to argue that the communicative 
functionings can serve as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erceptions of persons who stutter in terms of how well they can 
adapt to the army. Further discussion has taken pla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communicative 
functionings and the perceived adaptability to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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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어려움을 갖는데, 부수행동이 동반되면 그 제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말더듬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실

패를 자주 경험하면서 자신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말하기 

힘든 상황을 회피한다. 또한, 그들은 이와 관련된 불안, 공포, 수
치심, 흥분, 긴장, 두려움,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 상태를 경험하

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부정적인 자기 인식으로 발전하면서 말더듬을 악화시키고 개

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Craig et al., 2009; Logan & O’Connor, 2012; Yaruss 
& Quesal, 2004). 

장애로 인한 활동 및 사회 참여 제한(handicap)으로 말을 더듬

는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 또한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내지는 편견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관련 연구들은 국내뿐 아니라(Chon, 
2016; Han, 2015; Lee, 2013; Lee, 2014; Sim, 2000), 국외에 이르

기까지(Abdalla & St. Louis, 2012; Al-Khaledi et al., 2009; Bebout 
& Arthur, 1992; Ip et al., 2012; Lee & St. Louis, 2014; Przepiorka 
et al., 2013; Woods & Williams, 1976) 매우 다양한 국가와 문화

권, 그리고 연령층에 이르는 대상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 연구는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대표적인 예가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성격(personal traits) 
관련 인상에 대한 연구들이다(Craig et al., 2003; Lass et al., 1989; 
Lass et al., 1992; Lass et al., 1994; Lee, 2013; Lee, 2014; Ruscello 
et al., 1994). Lass et al.(1989, 1992, 1994)은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해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성격 관련 인상과 관련된 형용사를 나열하게 하였는데, 대
상자 집단에 상관없이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해 주로 부정적 함

의의 형용사들로(예, 수줍은, 긴장한)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Craig et al.(2003)의 경우, 먼저 말

더듬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 후(즉, 반복, 말소리 연장, 막힘과 같

은 핵심행동과 회피행동,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나 태

도 등에 대한 설명) 이들의 고정관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말을 더듬는 사람은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며, 자신감이 낮으며, 
불안감은 높다는 것에 동의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교사와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Lee(2013, 2014)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열등

감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을 특징

짓는 성격 특성(예, 수줍음, 내성적임)이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나 직업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의 잠재

성이나 역량(capability)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연구들도 진행

되었다(Gabel et al., 2004; Hurst & Cooper, 1983; Logan & 
O’Connor, 2012; Park et al., 2016; Schlagheck et al., 2009; St. 
Louis et al., 2011). 예를 들어, Logan & O’Connor(2012)는 116명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에서의 말하기 요구량 정도와 교

육 수준 정도의 인식 차이에 따른 총 32개의 직업에 대해 실제 

말더듬 성인의 음성샘플을 들려주고 각 직업에 대한 추천 정도

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즉,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상대적으로 말하기 요구량 

정도가 낮은 직업(예, 용접원, 집배원)을 높게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을 더듬는 사람의 직업 추천에 있어 말하기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학생과 직업상담

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Park et al., 2016; Park et al., 2020)들
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말을 더듬는 사람은 직업 선택이

나 직업적 성취에 있어 제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들이다.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 대중들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말을 더듬는 사람 개인의 일상에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놀림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Blood & 
Blood, 2004), 능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며(Abdalla & 
St. Louis, 2012; Hurst & Cooper, 1983; Silverman & Paynter, 
1990), 사회적 관계 어려움, 심지어는 이성 교제나 결혼과 같은 

‘낭만적’(romantic)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Klompas 
& Ross, 2004; Van Borsel et al., 2011). 이러한 점을 주지하고 본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는 군대 생활과 

관련해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징병제를 채택

하고 있는 나라이다. 성인 남자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의무적

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전역을 해야 한다. 일종의 ‘특수집단’
인 군대는 계급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규칙과 명령에 따라 절

대복종해야 하는 조직이다(Cho & Kim, 2013). 이는 수직적인 권

위가 우선시되며 권위적인 위계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존재 목

적이나 임무 수행의 성격상 일반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개인

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인위적인 계급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수

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Seo, 2008). 또한 병사의 주 연령대가 

20대 초반으로 이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년 초기에 걸친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심리적 유예기에 해당하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아

직 확립되지 않은 일종의 ‘혼란 시기’라 할 수 있다(Hamburg, 
1974). 더욱이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하는 

신세대 병사들은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

을 수도 있다(Kim & Kim, 2014). 이러한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성공적인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들에 대해 어떤 신념이

나 조망(perspective)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부정 반응’(negative 
reactions, Boyle, 2013:1517)을 보인다면 말을 더듬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군대 생활을 할 가능성은 분명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군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말을 더듬는 사

람에 대한 인식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련해 국외 연구조

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군대 생활과 관련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지휘관들이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인식

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창함 정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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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세 개의 음성샘플(유창한 발화, 덜 심한 말더듬, 심
한 말더듬)을 생성해 들려주고 각 발화 상황에서 군대 적응 정

도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와 관련해 발화 상황 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발화 상황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된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대상자로 하여금 각각 발화 관련 인상 요인(유
창성, 명료도, 자연스러움, 말속도)과 성격 관련 인상 요인(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에 따라 제공되는 음성샘플에 대한 주

관적인 인상을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창함 정도와 관련해 

세 집단(유창한 발화 청취 집단, 덜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에서 발화 관련 인상 정도(유창성, 명료도, 자
연스러움, 말속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창함 

정도와 관련해 세 집단에서 성격 관련 인상 정도(호감, 지적 수

준, 불안, 사교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창함 

정도와 관련해 세 집단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넷째, 각각의 집단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

와 관련해 발화 관련 인상 정도와 성격 관련 인상 정도가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유창함 정도에 따른 세 집단에 장교를 포함한 부사관급 이상

의 직업군인 총 89명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유창한 발화 청취 집단{23명, 평균연령=33.9세(7.5), 남 20명, 
여 3명}, 덜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34명, 평균연령=31.2세(7.6), 
남 30명, 여 4명},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32명, 평균연령=35.3
세(7.9), 남 28명, 여 4명}]. 대상자 모집은 사전에 제작한 연구 

홍보물을 이용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직업군인이 다른 대상자

를 소개(mouth-to-mouth)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기본적으

로 육군, 해군, 공군의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장기복무뿐 아니

라 의무복무만 계획하고 있는 단기 간부도 포함하였다. 구체적

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둘째, 정상적 청력과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실험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신경학적 병력

이 없으며, 넷째, 현재 병사를 지휘, 통솔하고 있는 현역 부사관

급 이상의 직업군인이며, 다섯째, 말-언어장애가 없으며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말더듬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일정기간(1개월 이상) 말을 더듬는 병사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없어야 한다. 

2.2. 청각자극

본 연구에서 사용될 말더듬 성인의 음성샘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였다. 음성 발화 생성에 참여한 대상자는 만 31
세의 남자 말더듬 성인으로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II(P-FA-II, 
Sim et al., 2010)를 통해 평가한 결과, 백분위 점수 21–30%ile로 

‘약함’에 해당되었다. 읽기상황에서 말더듬 빈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Bloodstein & 
Ratner, 2008), ‘가을문단’(Kim, 1996)을 유창한 발화로, ‘의도적 

말더듬’(Van Riper, 1982) 방식으로 각각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을 생성하였다. 음성 발화는 ECM-PC60 마이크와 X-FI 
Surround 5.1 USB 사운드 블라스터를 사용하였으며 방음 시설

이 구비된 대학 음성실험실에서 녹음하였다. 녹음된 청각자극

의 특성은 표 1에 제공하였다. 
말더듬 빈도의 일치도 검증을 위해 본 실험의 목적을 인지하

지 않으며 수년간 말더듬 임상경험이 있는 1급 언어재활사 2명
이 참여하였다. 측정 결과, 덜 심한 말더듬에서는 각각 93.75%, 
100%, 심한 말더듬에서는 94.87%, 97.43%의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연령 관련 음성 인식의 중요 변수인 평균 기본주파수

(MeanF0)의 경우, 유창한 발화의 평균 기본주파수가 127.25 Hz
로 20대 평균 범위에 속하였다(Seo & Shin, 2019). 또한 일반성

인 16명(남자 5명, 여자 11명, 연령 범위=25–33세)을 대상으로 

음성샘플을 들려주고 연령대를 추정하게 한 결과, 20대 이전 2
명, 20대 초반 11명, 20대 중/후반 2명, 30대 1명으로 대상자 대

부분이 20대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말더듬 이외

의 ‘얼굴 표정, 손/몸동작 관련 부수행동’과 같은 다른 변수들이 

실험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 발화만

을 사용하였다. 

F MS SS
총발화시간(s) 87 106 162

말더듬 빈도(%SS) 0회(0%) 15회(4.06%) 78회(21.1%)
말더듬 지속시간(s) – 0.98 3.15

말속도(sps) 4.27 3.51 2.30
말더듬 핵심행동 

출현 빈도
–

막힘>반복>
연장

막힘>반복>
연장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
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표 1. 음성샘플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ech sample

2.3. 평정척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평정척도를 사용하였

다. 먼저 발화 특성 관련 평정이다. 구체적으로 실험대상자는 

음성샘플을 듣고 발화 특성과 관련해 유창성, 명료도, 자연스러

움, 그리고 말속도 등 총 네 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

다. 두 번째 평정척도는 성격 특성 관련 평정이다. 구체적으로 

실험대상자가 말더듬 성인의 음성샘플을 듣고 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 정도를 평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대 적응에 

대한 예측 평정을 하는 군대 적응 예측 평정이다. 모든 평정은 

리커트 척도(1–5점)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발화 특성 관련 

평정과 성격 특성 관련 평정은 Amick et al.(2017)에서 개발된 척

도를 수정해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본 실험에서 사용될 평정척

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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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절차

본 실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구글 

폼(Google form) 설문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실

험대상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가동

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사전 질문지를 통해 연령, 성별, 교육 

정도, 계급, 병력, 군 복무기간 등과 같은 기본 정보와 본인의 말

더듬 유무 또는 가족력 유무,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경험 유

무를 조사하였다. 본 실험 전 실험대상자에게 다음의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음성 파일을 반드시 

끝까지 청취하신 다음에 설문 문항에 답을 해주십시오. <발화 

관련 평정>에서는 발화의 유창성, 명료도, 자연스러움 및 말속

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유창성’은 전반적으로 말이 유창

하게 들리는지, ‘명료도’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

는지, ‘자연스러움’은 화자의 말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지, 그
리고 ‘말속도’는 말의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

격 관련 평정>에서는 발화를 통한 발화자의 호감, 지적 수준, 불
안, 사교성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군대 적응 예측 평

정>에서는 발화자가 군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

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음성샘플을 청취한 후 발화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발화 관련 

평정과 성격 관련 평정은 실험대상자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제

시하였으며, 다만 군대 적응 예측 평정은 이전 발화 관련 평정

과 성격 관련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기에 마지막에 제시

하였다. 

2.5. 통계분석

실험대상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발화 관련 변수(유창성, 명료

도, 자연스러움, 말속도), 성격 관련 변수(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 그리고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 있어 집단(유창한 발화 

청취 집단, 덜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변수와 성격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검정(Pearson correlation test)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SPSS v.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발화 특성 관련 인상 정도 차이

세 집단(유창한 발화 청취 집단, 덜 심한 말더듬 청취 집단, 심
한 말더듬 청취 집단) 간 발화 특성 인상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발화 관련 

변수에서 유창성(p<.001), 명료도(p=.001), 자연스러움(p<.001), 
말속도(p=.002)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으로 

Fisher의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를 실시하

였으며 ‘유창성’에서는 모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명료도’, ‘자연스러움’, ‘말속도’에 있어서는 유창한 발화와 심

한 말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간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사후검정 결

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평정 세부항목 세부 질문 1점 5점

발화 
관련
인상

유창성 청취한 발화의 유창성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비유창함 매우 유창함
자연스러움 청취한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부자연스러움 매우 자연스러움

명료도 청취한 발화의 명료도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듦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

말속도 청취한 발화의 속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느림 매우 빠름

성격 
관련
인상

호감
청취한 발화를 통해 발화자에 대해 느끼는 호감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전혀 호감이 가지 않음 매우 호감이 감

지적 수준
청취한 발화를 통해 발화자에 대해 느끼는 지적 수준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음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음

불안* 청취한 발화를 통해 발화자에 대해 느끼는 불안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음 매우 불안해함

사교성
청취한 발화를 통해 발화자에 대해 느끼는 사교성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교성이 없음 매우 사교성이 뛰어남

군대 적응  
예측  

군대 적응
 예측 정도

발화자가 군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적응하기 매우 힘들 것임 매우 잘 적응할 것임

*Reverse items(역문항).

표 2. 발화 관련 평정, 성격 특성 관련 평정, 군대 적응 정도 평정
Table 2. Speech-related ratings, traits-related ratings, military adaptation-related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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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813 .289 .012
F vs. SS –1.484 .291 <.001

MS vs. SS .670 .262 .006

명료도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013 .267 .962
F vs. SS .827 .269 .003

MS vs. SS .815 .242 .001

자연
스러움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610 .318 .059
F vs. SS 1.249 .320 <.001

MS vs. SS .639 .288 .029

말속도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077 .192 .690
F vs. SS –.601 .193 .007

MS vs. SS .524 .174 .003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MD, 
mean difference(평균차);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표 3. 발화 관련 변수에 있어 실험조건 간 사후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post-hoc comparisons in the speech-related variables 

acros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3.2. 성격 특성 관련 인상 정도 차이

집단 간 성격 특성 관련 인상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호감(p=.047), 불안(p 
<.001), 사교성(p=.049)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
적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80). Fisher
의 최소유의차(LSD) 검정 결과, ‘호감’, ‘불안’, ‘사교성’에 있어

서는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에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호감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087 .242 .720
F vs. SS .542 .244 .029

MS vs. SS .455 .219 .041

사교성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056 .220 .799
F vs. SS –.477 .221 .034

MS vs. SS .421 .199 .038

불안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522 .271 .058
F vs. SS 1.067 .273 <.001

MS vs. SS –.545 .246 .029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
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MD, 
mean difference(평균차);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표 4. 성격 관련 변수에 있어 실험조건 간 사후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post hoc comparisons in the traits-related variables 
acros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3.3. 군대 적응 예측 정도 그룹 간 차이

집단 간 군대 적응 예측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대 생활 적응도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Fisher의 최소유의차(LSD) 검
정 결과,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

과 심한 말더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유창한 발화

와 덜 심한 말더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에 군대 적응 예측 정도의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군대적응 
예측 정도

실험조건 MD SE p-value
F vs. MS –.304 .250 .226
F vs. SS –1.092 .251 <.001

MS vs. SS .788 .226 <.001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
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MD, mean 
difference(평균차);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표 5. 실험조건에 따른 군대 적응 예측 정도의 사후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post hoc comparisons in the perceived degree of 

military adaptation acros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3.4.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인상 정도

와의 상관관계

먼저 전체 집단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발화 관련 인상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창성, 자연스러움, 명료도, 
말속도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에서 

전체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각 발화 관련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표 7에서는 유

창함에 따른 각 발화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각 발

화 관련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

창한 발화에서는 유창성, 자연스러움, 명료도, 말속도 순으로, 
덜 심한 말더듬에서는 유창성, 자연스러움, 명료도 순으로, 그
리고 심한 말더듬에서는 유창성, 자연스러움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창함 명료도 자연스러움 말속도
군대적응 .673*** .500*** .604*** .286**

p-value <.001 <.001 <.001 .007
**p<.01, ***p<.001.

표 6. 전체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Table 6.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speech-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ived degree of military adaptation 
for the overal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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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창함 명료도 자연스러움 말속도

F
r .698*** .664*** .688*** .477*

p-value <.001 <.001 <.001 .021

MS
r .595*** .390* .549*** .141

p-value <.001 .023 <.001 .426

SS
r .541*** .265 .387* –.023

p-value .001 .143 .029 .888
*p<.05, ***p<.001.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
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MD, mean 
difference(평균차);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표 7. 각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Table 7.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speech-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ived degree of military adaptation for each of the 

conditions 

3.5.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성격 관련 인상 정도

와의 상관관계

먼저 전체 집단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성격 특성 관련 

인상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호감, 사교성, 불안, 지
적 수준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8에서 전체 실험

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성격 특성 관련 인상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표 9에서는 유

창한 정도에 따른 각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

해 각 평가항목 간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유창한 

발화에서는 호감, 불안, 사교성 순으로, 덜 심한 말더듬에서는 

사교성, 호감, 지적 수준, 불안 순으로, 마지막으로 심한 말더듬

에서는 지적 수준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
군대적응 .559*** .464*** –.520*** .552***

p-value <.001 <.001 <.001 <.001
***p<.001.

표 8. 전체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성격 관련 

특성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Table 8.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traits-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ived degree of military adaptation for the overall 

conditions

집단 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

F
r .660*** .346 –.650*** .541**

p-value <.001 .106 <.001 .008

MS
r .549*** .427* –.380* .626***

p-value <.001 .012 .027 <.001

SS
r .333 .488** –.274 .303

p-value .063 .005 .129 .091
*p<.05, **p<.01, ***p<.001.
F, fluent version(유창한 발화); MS, mildly stuttered version(덜 심
한 말더듬); SS, severely stuttered version(심한 말더듬); MD, mean 
difference(평균차); SE, standard error(표준오차).

표 9. 각 실험조건에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성격 관련 특성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Table 9.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test between the traits-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ived degree of military adaptation for each of the 

condition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첫째, 발화 관련 요인 평가

에서 ‘유창성’에서는 모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연스러움’, ‘명료도’, ‘말속도’에서는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

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격 관련 요인 평가에

서는 ‘호감’, ‘불안’, ‘사교성’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각각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반면,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서도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

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듬과 심한 말더듬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말더듬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군대 적응에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결과이다. 한편 유창한 발

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의 경우 군대 적응 예측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군대 적

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유창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논의를 해 보자면,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인 군지휘관들은 심한 말더듬에서 호감도를 낮게 평가

했으며, 불안 정도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말더듬 정도가 심

할수록 긴장되어 있고 불안정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Kwon & Ahn, 2014). 심한 말더듬의 경우에도 사교성 정도도 낮

게 평가하였다. 결국 군지휘관들은 심한 말더듬에서 성격 관련 

특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말을 더듬는 병사의 경우에는 말더듬으로 인해 직무 수행과 관

련해, 특히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Rosenthal & 
Naylor, 1968). 더군다나 군지휘관이 말을 더듬는 병사들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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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할 때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선행지식이나 경험 부족

으로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

(Arnold et al., 2015; Klassen, 2002). 이런 맥락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과의 올바른 상호작용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Woods & 
Williams, 1976). 따라서 군지휘관의 말을 더듬는 사람과 관련한 

부정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인 군지휘관들은 심한 말더듬에서 군

대 생활 적응 정도에 좀 더 부정적인 예측을 하였다. 또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발화 관련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현대 조직사회에서 의사소통은 

각종 지시나 의견수렴의 통로가 되고, 조직목표의 성공적 수행

에 필수 불가결하여, 조직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Song, 2003). 특히, 군 조직 내의 의사소통은 말이나 특정 기호

를 사용하여 정보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군지휘관

과 병사 상호 간에 공통된 이해를 하며, 나아가 상호 간의 행동

에 영향을 미쳐 군 집단의 역동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군에 있어서 의사전달은 정확하고, 명확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무 달성 시 하나의 기본 지침으로 정확

한 의사전달과 이와 관련된 의사전달체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 생활 적응 정도를 예측함

에 발화 관련 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본 연

구에서의 두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관련해 성격 특성 관련 요인들

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군대 생

활 적응 정도를 예측함에 있어 호감, 불안 정도, 지적 수준, 사교

성과 같은 성격 특성 관련 요인들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

어 발화 관련 요인들과 더불어 개인의 성격 관련 특성도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Jang et al., 2014). 기질과 성격은 

각 개인의 인격(personality)을 이루는 요소들로(Cloninger, 1994), 
개인 고유의 인격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별로 

독특한 적응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군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

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 여부에 있어 개인의 인격 특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말을 더듬는 성인의 군대 생활과 

관련해 (말더듬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나 불평등에 대한 하

나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 근거로 사용되기를 기

대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인들은 대체로 

말더듬 혹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선

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군지휘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군지휘관의 말

더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정적인 인식

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말더듬협회(National Stuttering Association, NSA)에서는 군인들

을 대상으로 ‘말더듬과 군대’(Stuttering & the Military)라는 리플

릿을 제작하여 말더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있으며, 말

을 더듬는 병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해 지적하며, 필요

한 경우 그들을 위해 재활서비스 및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보물이나 자료를 제작하거나 관련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지휘관들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 개선

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말을 더듬는 병사들이 군

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길 희

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이외의 신체기관의 움직임(예, 얼
굴 표정, 손/몸동작)과 연관된 부수행동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자극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발화 특성뿐 아니라 부수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

영상 자극을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기본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이 없는 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말더

듬에 대한 지식 정도나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복무 중인 말더

듬 병사를 대상으로 군대 적응 관련 문제, 스트레스 유발 상황, 
군대 내의 불평등이나 선입견, 등에 대한 사례연구나 질적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말더듬 병사가 실제 군대 생

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련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사례 공유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말더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능력

이 저평가되면 말을 더듬는 병사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부당

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지휘관을 대상으로 말더듬 

병사에 대한 업무 관련 역량(잠재능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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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말더듬 성인의 군대 적응 정도에 대한 

군지휘관의 인식 양상 및 관련 요인 분석

박 혜 린1․박 진2

1충남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가톨릭관동대학교 언어재활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말더듬 성인에 대한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 이러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89명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발화 유창성 정도와 관련해 세 가지 버전[유
창한 발화(23명), 덜 심한 말더듬(34명), 심한 말더듬(32명)] 중 무작위로 배정된 하나의 음성샘플을 들려주고 발화 

관련 요인(유창성, 명료도, 자연스러움, 말속도), 성격 관련 요인(호감, 지적 수준, 불안, 사교성), 그리고 군대 적응 

예측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서 유창한 발화와 심한 말더듬 간, 그리고 덜 심한 말더

듬과 심한 말더듬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유창한 발화와 덜 심한 말더듬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 있어 발화 특성 요인 중에서는 발화 유창성, 명료도, 자
연스러움, 말속도 순으로, 성격 관련 인상 요인 중에서는 호감, 사교성, 불안, 지적 수준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발화 유창성이 군대 적응 예측 정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발화 관련 

특성 요인과 군대 적응 예측 정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기술하였다. 

핵심어: 말더듬, 선입견, 군대 적응


